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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증식보존된 재래흑염소에서 자축의 폐사율을 줄이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임신축의 사육형태 및 포유방법에 따른 자축의 폐사율과 성장률을 비교하였다. 사육형태는 개별사육형태와 집단사육형
태를 나누어 비교하였다. 사육형태에 따른 자축의 폐사율은 집단 사육 그룹에서 30.67%의 폐사율을 보였고, 개별 사육 
그룹에서는 17.24%의 폐사율을 보였다. 사육형태에 따른 자축의 성장률은 수컷에서만 유의적 차이를 보였고, 수컷의 
이유체중은 집단 사육 12.06kg, 개별사육 9.88kg의 결과를 보였다. 포유방법의 경우 자연포유와 인공포유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포유방법에 따른 자축의 폐사율을 비교하였을 때 자연포유 그룹에서 16.67%, 인공포유 그룹에서는 
21.43%의 폐사율을 보였다. 포유방법에 따른 성장률의 경우 암컷의 이유체중은 자연포유 그룹 10.54kg, 인공포유 그룹
6.99kg의 결과를 보였다. 수컷의 경우 이유체중은 자연포유 그룹 11.15kg, 인공포유 그룹 7.49kg의 결과를 보였다.
이유체중의 경우 인공포유 그룹에서 암·수 모두에서 유의적으로 체중이 높았다. 이 연구를 통해 분만 전 임신축의 개별사
육을 진행하는 것이 폐사율을 줄이고, 농가의 경제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염소에서 인공포유의 경우 더 많은 연구들을
통해 최적의 염소 인공포유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mortality and growth rates of pregnant goats by housing type
and nursing method. The aim was to reduce mortality and increase the growth rates of the offspring of
Korean native black goats of breeding stock from 2020 to 2022. The housing types, which comprised 
herd and individual housing, were compared. The mortality rate was 30.67% in the herd housing group 
and 17.24% in the individual housing group. The comparison of the growth rate according to housing
typ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the male offspring. The weaning weight of the males was
12.06 kg in the herd housing group and 9.88 kg in the individual housing group. The nursing method
was categorized into natural and artificial nursing. The offspring mortality rate was 16.67% in the natural
nursing group and 21.43% in the artificial nursing group. The analysis of the growth rate according to
the nursing method revealed that the weaning weight of females was 10.54 kg in the natural nursing 
group compared to 6.99 kg in the artificial nursing group. Among the males, the weaning weight was
11.15 kg in the natural nursing group and 7.49 kg in the artificial nursing group. Weaning weight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artificial nursing group for both male and female offspring. Thus, this study
showed that providing individual housing to pregnant Korean native black goats prior to birth could 
reduce mortality and contribute to the economic health of the farms. However, more studies are needed
to establish the optimal artificial nursing method for go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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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국내에서 건강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개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대체제인 염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귀농· 귀촌인구의 증가
로 염소 사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2010년 이후 사육 
마릿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사이 2배 이
상 증가했다. 국내 염소 생산액은 2015년 595억원, 
2018년 594억원, 2021년 1,775억원으로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불과하지만, 염소 산업은 급격
히 성장하고 있다[1,2].

하지만 국내 염소 농가의 사육규모가 부업 위주의 소
규모 사육에서 전업규모 사육으로 전환되면서 질병 발생
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질병 발생률 증가는 농가
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입히게 
된다.  염소의 주요 폐사 원인으로는 연령에 관계없이 설
사 및 호흡기 질환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성축에 비
해 나이가 어릴수록 질병 발생과 폐사율이 더 높았다
[3-6]. 이전 국내 연구에서는 염소 흔들이 병의 경우 염
소 성축보다 염소 자축에서 질병 발생률과 폐사율이 각
각 4배와 3배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7]. 그러나 국내 
흑염소의 구체적인 질병 발생 및 폐사에 대한 연구는 많
이 진행되지 않아 추가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염소 농가들 사이에서는 염소 자축의 폐사는 농가의 
경제적인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축 염소의 
폐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임신한 염소 모축
의 영양 및 사양관리다. 모축의 나이와 크기에 따라 모축
이 먹이 경쟁에 뒤쳐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한 염소 모
축의 경우 분만 전 개별 분만사로 분리하기도 한다. 타 
축종에서는 사육 밀도가 높은 좁은 공간에 가두면 스트
레스로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하고, 질병 발생률이 높다
는 연구 결과가 있다[8]. 특히 젖소나 돼지의 경우 분만 
전 임신축을 분만칸에 이동시켜 사육하는 경우가 많다
[9-12]. 염소에서도 타 축종에서처럼 분만 전 임신축의 
개별관리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염소 자축의 폐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면
역력이 있다. 자축은 면역력이 약해 질병발생률이 높다. 
초유 섭취는 자축의 높은 생존율과 성장률에 가장 중요
한 요소이다[13]. 초유섭취와 함께 염소 자축의 폐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모축 염소의 우유 생산부
족이다. 모축의 우유 생산량이 부족하면 자축의 폐사율
이 증가하고 성장률이 저하될 수 있다. 기존에 사용되던 

염소에서 자연 포유를 이용한 방법의 경우 한 배에 많은 
새끼를 출산하거나, 모축의 우유 생산량이 부족한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포유를 통한 자축 관리가 필요
하다. 인공포유는 낙농농가에서 주로 사용되며, 염소 농
가에서도 관리, 다산, 유방염 등 다양한 이유로 사용된다
[14]. 모축의 질병이 우유를 통해 자축에게 전염되어 모
축과 자축을 분리시켜 질병 발생을 낮출수 있는 연구가 
있다[15,16]. 따라서 인공포유는 자축의 폐사율을 낮추
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육형태와 포유방법에 따른 자
축의 폐사율과 자축의 성장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진행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 가축
본 시험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의 동물실험계

획서에 의거(동물시험윤리위원회 승인번호: 2023-597)
에 따라 수행되었다. 공시가축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
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사육하고 있는 재래흑염소 3
계통(당진, 장수, 통영) 총 316두로, 83두의 모축과 133
두의 자축을 공시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증
식 보존된 재래흑염소를 이용하였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정한 표준사양법에 따라 사육하였다. 

2.2 사육형태에 따른 자축의 폐사율 조사
사육형태별 재래흑염소 자축의 폐사율을 조사하기 위

해 그룹을 2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평사에
서 집단 사육하는 그룹의 경우 총 45두의 임신한 재래흑
염소를 배치하였고, 75두의 자축을 출산하였다. 개별 사
육하는 그룹의 경우 총 38두의 임신한 재래흑염소를 배
치하였고, 58두의 자축을 출산하였다. 개별 그룹은 분만 
예정일 2주 전부터 자체 제작한 이동식 분만칸에 격리시
켰다. 이동식 분만칸은 젖소의 개별 분만공간[9]을 참고
로 자체 제작하였다. 사육형태에 따라 분류를 시켰고, 분
만 후 모축과 자축을 같이 붙여서 자연포유를 진행하였
다. 자연 포유는 2개월 동안 진행하였고, 이유시킨 후 개
별 사육 그룹의 자축들은 이동식 분만칸에서 사육시켰
다. 그리고 이유하기 전까지 폐사된 자축을 대상으로 조
사하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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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Total No. of 
Mortality

Mortality 
rate(%)

Herd
housing 75 23 30.67*

Individual
housing 58 10 17.24

*Means in a column without common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Table 1. Comparison of kids mortality by Korean 
native black goat housing type

Fig. 1. Herd housing group(A) and individual housing 
group(B)

2.3 사육형태에 따른 자축의 체중 조사
사육형태에 따른 재래흑염소 자축의 체중 조사하기 위

해 그룹을 2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평사에
서 집단 사육하는 총 45두의 임신한 재래흑염소에서 분
만된 75두의 자축, 개별 사육하는 그룹의 경우 총 38두
의 임신한 재래흑염소에서 분만된 58두의 자축을 배치하
였다. 자축이 출산되자마자 생시체중을 측정하였고, 2개
월 동안 자연포유를 진행하였고, 이유 후 체중을 측정하
여 성장률을 조사하였다. 

2.4 포유방법에 따른 자축의 폐사율 조사
기본적으로 사육 형태는 분만 예정일 2주 전부터 개별 

분만칸으로 이동시켜 사육시켰다. 개별 사육형태에서 자
연포유 그룹과 인공포유 그룹으로 나누어 폐사율과 성장
률을 조사하였다[Fig. 1].

자연포유 그룹에서는 임신한 재래흑염소 23두를 배치
시켰고, 44두의 자축을 출산하였다. 이동식 분만칸에서 
모축과 자축을 같이 붙여서 2개월 동안 자연포유를 진행
하였다. 인공포유 그룹에서는 임신한 재래흑염소 15두를 
배치하였고, 28두의 자축을 출산하였다. 모축의 초유를 
먹이기 위해 24시간 동안은 모축과 자축을 같이 붙여 사
육시킨 후 모축과 자축을 분리시킨 뒤 인공 포유를 진행
하였다. 인공포유는 1~2주는 대용유 사료 20g에 물 
160ml를 혼합하여 2시간 간격으로 하루 6회 포유를 진
행하였고, 3~4주는 대용유 사료 25g에 물 200ml를 혼
합하여 3시간 간격으로 하루 4회 포유를 진행하였다. 
5~6주는 대용유 사료 30g에 물 240ml를 혼합하여 3시
간 간격으로 하루 4회 포유를 진행하였고, 7~8주는 대용

유 사료 35g에 물 280ml를 혼합하여 하루 2회 포유를 
진행하였다. 대용유 사료 혼합 방법은 기존 축우용 대용
유 사료 제조법을 참조하였다. 총 2개월 동안 자연포유
와 인공포유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유하기 전까지 폐
사된 염소 자축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5 포유방법에 따른 자축의 체중 조사
포유방법에 따른 재래흑염소 자축의 체중 조사하기 위

해 그룹을 2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자연포
유 그룹은 이 그룹에서 출산된 44두의 자축을 배치하였
다. 개별 분만칸에서 염소 모축과 염소 자축을 같이 붙여
서 2개월 동안 자연포유를 진행하였다. 인공포유 그룹에
서는 이 그룹에서 출산된 28두의 자축을 배치하였고, 염
소 모축의 초유를 먹이기 위해 24시간 동안은 염소 모축
과 염소 자축을 같이 붙여 사육시켰다. 그리고 모축과 자
축을 분리시킨 뒤 인공 포유를 진행하였다. 염소 자축이 
출산되자마자 생시체중을 측정하였고, 2개월 동안 자연
포유와 인공포유를 진행하였고, 이유 후 체중을 측정하
여 성장률을 조사하였다. 

2.6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R(ver 4.1.1)을 사용하여 각 처리구간의 

평균값을 Fisher’s exact 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하
였다. 통계적 유의차는 P<0.05인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사육형태에 따른 자축 폐사율 조사 
본 연구는 재래흑염소 임신축을 사육형태 별로 나누어 

폐사율 조사를 진행하였다. 한 그룹은 일반 평사에서 집
단 사육한 그룹, 다른 그룹은 개별 분만칸에서 개별 사육
한 그룹으로 나누었다. 자축의 폐사율을 비교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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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Birth weight Weaning weight

Female Male Female Male

Herd
housing

1.88 
±0.42

2.36
±0.43

8.61
±1.46

12.06
±1.10*

Individual
housing

2.08
±0.36

2.16
±0.51

9.79
±1.39

9.88
±1.03

*Means in a column without common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Table 2. Comparison of kids body weight by Korean
native black goat housing type

집단 사육 그룹에서 30.67%의 폐사율을 보였고, 개별 사
육 그룹에서는 17.24%의 폐사율을 보였다[Table 1]. 

이전 연구에서는 15개월령의 개별 사육 암컷 염소와 
집단 사육 암컷 염소 간에 분만 시 생식력과 번식률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있었으나[17], 폐사율
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돼지나 젖소같은 
다른 축종에서는 분만 전 개별사육으로 분만관리를 하는 
것이 이전부터 진행되어져 왔고, 분만축의 집단사육을 
진행할 경우 번식능력과 관련된 위험요소가 많이 발생된
다는 결과가 있다[9,12]. 분만 시 충분한 공간의 사육밀
도와 개별관리는 동물 복지 차원에서 스트레스를 줄이
고, 태어난 송아지의 질병 감염성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
다는 연구가 있다[18,19]. 이처럼 자축에 질병에 감염될 
위험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개별사육 
그룹에서 폐사율이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3.2 사육형태에 따른 자축 체중 조사
본 연구에서는 재래흑염소 임신축을 사육형태 별로 나

누어 자축의 체중조사를 진행하였다. 한 그룹은 일반 평
사에서 집단 사육한 그룹, 다른 그룹은 개별 분만칸에서 
개별 사육한 그룹으로 나누었다. 자축의 생시체중을 비
교하였을 때 집단 사육 그룹에서 평균 1.97kg이었고, 개
별 사육 그룹에서는 2.01kg 이었다. 2개월 동안 모축과 
같이 사육하며 자연포유를 하고 이유전 체중을 조사하고 
이유를 진행하였다. 집단사육 그룹의 이유 체중은 10.47kg, 
개별사육 그룹의 이유체중은 9.84kg이었다. 성별에 따
라 생시체중과 이유체중을 비교하였을 때 암컷의 경우 
집단 사육 그룹의 생시체중 1.88kg, 개별 사육그룹 생시
체중은 2.08의 결과를 보였고, 이유체중의 경우 집단 사
육 그룹 8.61kg, 개별 사육 그룹 9.79kg의 결과를 보였
다. 암컷의 경우 집단사육그룹에서 낮은 체중 결과를 보
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수컷의 경우 생시체중은 
집단사육 2.36kg, 개별사육 2.16kg의 결과를 보였고, 

이유체중은 집단 사육 12.06kg, 개별사육 9.88kg의 결
과를 보였고 이유체중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Table 2].

분만 전 개별사육은 이전부터 실시되어져왔으며, 임신 
초기에는 배아를 보호하고, 임신 중기부터 후기까지는 
태반과 태아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충분한 영양을 공
급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다[20]. 이전 연구에서
는 염소를 개별사육과 집단사육으로 나누어 비육성적을 
비교하였을 때, 집단사육에서 비육 성적이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21]. 송아지에 대한 연구에서도 개별 축사에
서 사육하는 것보다 집단으로 사육하는 것이 성장을 촉
진한다고 보고했다[22].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양과 염
소에서 사육시스템이 비육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연구도 있다[23,24]. 이번 연구에서는 수컷에서만 집단 
사육그룹에서 운동량과 사회적 관계의 증가로 인해 유의
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3.3 포유방법에 따른 자축 폐사율 조사
본 연구는 재래흑염소 자축을 포유방법에 따라 2그룹

으로 나누어 개별사육을 진행하였다. 한 그룹은 개별 분
만칸에서 개별 사육하며, 자연포유를 진행한 그룹, 다른 
그룹은 개별 분만칸에서 개별 사육하며, 인공포유를 진
행한 그룹으로 나누었다. 자축의 폐사율을 비교하였을 
때 자연포유 그룹에서 16.67%의 폐사율을 보였고, 인공
포유 그룹에서는 21.43%의 폐사율을 보였다[Table 3].

Group Total No. of 
Mortality

Mortality 
rate(%)

Natural nursing 30 5 16.67

Artificial nursing 28 6 21.43*

*Means in a column without common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Table 3. Comparison of kids mortality by Korean 
native black goat rearing type

인공포유의 경우, 출생 후 자축을 모축으로부터 격리
할 때 모축으로부터 전해질수 있는 전염성 질병에 대한 
감염성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5,16]. 그러나 
우리 연구 결과에서는 인공포유를 진행한 그룹에서 자연
포유에 그룹에 대해 폐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자축에게 인공 포유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
고 있지만, 초기 인공포유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초유 수유 단계 이후에도 염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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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우유 섭취량과 대용유 제조 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
하다.

3.4 포유방법에 따른 자축 체중 조사
본 연구는 재래흑염소 자축을 포유방법에 따라 2그룹

으로 나누어 개별사육을 진행하였다. 한 그룹은 개별 분
만칸에서 개별 사육하며 자연포유를 진행한 그룹, 다른 
그룹은 개별 분만칸에서 개별 사육하며 인공포유를 진행
한 그룹으로 나누었다. 자축의 체중을 비교하였을 때 암
컷의 경우 생시체중은 자연포유 그룹 2.11kg, 인공포유 
그룹 2.02kg이고, 이유체중은 자연포유 그룹 10.54kg, 
인공포유 그룹 6.99kg의 결과를 보였다. 수컷의 경우 생
시체중은 자연포유 그룹 2.10kg, 인공포유 그룹 2.12kg
이고, 이유체중은 자연포유 그룹 11.15kg, 인공포유 그
룹 7.49kg의 결과를 보였다. 생시체중에서는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이유체중에 있어서는 
암·수 모두에서 유의적으로 자연포유그룹에서 유의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Table 4].

Group
Birth weight Weaning weight

Female Male Female Male

Natural nursing 2.11
±0.37

2.10
±0.41

10.54
±1.97*

11.15 
±1.75*

Artificial 
nursing

2.02
±0.27

2.12
±0.57

6.99
±1.02

7.49
±1.79

*Means in a column without common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Table 4. Comparison of kids body weight by Korean
native black goat rearing type

인공포유를 진행하였을 때 자연포유 한 그룹들과 이유 
후 체중에는 차이가 없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5,26].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
는 자연 포유에서 더 높은 성장을 발견했는데, 이는 대용
유보다 염소젖의 소화율이 높고, 대용유에는 없는 성장 
촉진제가 어미의 젖에 존재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
[27,28]. 또한, 자연포유의 경우 무제한 급여로 이루어지
지만, 인공포유는 기계나 인간이 직접 포유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급여하기 때문에 이유체중이 낮게 나
타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포유
와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인공 대용유 제조 방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재래흑염소 임신축의 사육형태에 따른 
재래흑염소 자축의 폐사율과 성장율을 비교하였을 때, 
집단 사육 그룹에서 개별 사육 그룹에 비해 높은 폐사율
을 보였다. 또한, 자축의 이유 후 체중조사에서는 생시체
중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이유 체중에
서는 수컷에서만 집단 사육 그룹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체중을 보였다. 또한 포유 방법에 따른 폐사율은 인공포
유 그룹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생시
체중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이유체중의 경우 
인공포유 그룹에서 암·수 모두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체
중을 보였다. 이 연구를 통해 분만 전 재래흑염소 임신축
의 개별사육을 진행하는 것이 폐사율을 줄이고, 농가의 
경제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염소에서 인공
포유의 경우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최적의 염소 인공포유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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